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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무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외 2곡 <가야금 4 중주>   	 지도 : 송진아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우리지역 역사를 음악으로 풀어내는데, 시작 전 맑고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로 문을 

열어봅니다. 고집스럽게 지켜온 우리 민족의 악기와 선율, 장단들이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우리민족만의 문화적 특징이 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음악이 전하는 신명과 감동을 한껏 

느낄 수 있는 10월의 멋진 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25현 가야금으로 막을 올립니다.  

1. 진포대첩가 <창작판소리> 	 作詩 : 문흥식  作唱 : 박연희 

진포대첩의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판소리를 2009년에 창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내용을 각 대목별로 구분하여 

준비하였으나 이 무대에서는 함축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자료의 한계와  현대적 언어에 소리붙임이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판소리반 단원들과 소리를 해 가며 또, 수정해 가며 완성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한국 국악사 

기록에 남을만한 우리단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2. 진포의 가을 <개작 초연곡> 	 작곡 : 강성오   

진포대첩이 있던 음력8월은 추수를 마치고 추석한가위가 있는 계절입니다. 넓은 들녘에 풍요로운 가을을 음악으로 

표현했으며 나무, 바람소리, 나뭇잎 등 왜구의 침략이 없는 평화로운 가을풍경을 연상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그려보았습니다. 2009년 작곡한 곡을 다시 편곡하여 오늘 처음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3. 방황	 작곡 : 이경섭 택견 : 군산택견회 시연단   

고려 중기부터 왜구들이 해안가로 침입하여 온갖 노략질을 일삼았지만 고려 말에는 나라 안밖에 여러 문제들이 

많아 탐관오리가 득세하고 군사들의 군기는 헤이해져 왜구의 배를 보면 고려 수군이 못 본척 달아나기도 하였다니 

백성들의 고통과 참혹함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말의 어지러운 세상을 음악으로 그려보며 

세계무형문화 유산이며 고려 무사들이 연마했다는 맨손무술인 민족무예 ‘택견’과 함께 무대를 꾸며 봅니다. 

4. 배띄어라	 작곡 : 박범훈

고려수도인 개경(개성)근처 예성강 벽란도 포구에서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출전하는 고려수군들을 그려봅니다. 최무선 

장군이 만든 화포를 단단한 전함에 싣고 비장한 각오로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병사들의 모습, 적선은 500척이고 

고려의 배는 100척이지만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배에 대포를 싣고 전장에 나서는 기록적인 날이고 왜구를 토벌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준 의미 있는 날에 힘차게 배를 띄어봅니다.

5. 신모듬 3악장	 작곡 : 박범훈

<협연> 꽹과리 : 조정빈  장구 : 김태린   북 : 김민성  징 : 박현비  지도 : 장태수
이 곡은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3악장 ‘놀이’ 부분을 진포대첩 

승리의 함성처럼 연주합니다. 조선시대 학자 권근이 최무선 장군의 업적을 칭송하며 시를 남겼는데 ‘님의 재략이 

때맞추어 태어나니 30년 왜란이 하루 만에 평정되는 도다. 바람 실은 전선을 새들도 못 따라 가고 화차는 우레 

소리를 울리며 진을 독촉하네. -중략 - 한번바다 싸움에 흉포한 무리 쓸어버리네. 하늘에 뻗치던 도적의 기세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세상을 덮은 공과 이름은 해와 더불어 영혼하리’ 이러한 진포대첩의 승리는 백성들의 평안뿐 

아니라 훗날 200년 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순신의 전략과 화포, 판옥선의 근본이 되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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